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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기후센터(APCC)와 ※APEC 회원경제체 기상청, 
 아·태지역 이상기후 공동 대응 나선다!

-  아태기후센터(APCC), ‘2026년도 APCC 실무단 회의’ 화상으로 개최 -
 ※APEC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을 위해 21개 회원

경제체가 협력하는 정부 간 협의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원장직무대행 김형진, APCC, 이하 아태기후센터)
는 2026년 8월 6일(목) APEC 회원경제체(이하 APEC 회원체 또는 회원체) 기상청의 기후예측 
실무자들과 함께 ※엘니뇨 현황 공유 및 기후예측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2026년도 
APCC 실무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엘니뇨 : 열대 태평양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전 세계 대기의 흐름을 바꿔 곳곳에 극심한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를 유발함.

 이번 회의에는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베
트남 등 10개 APEC 회원체의 기상청 기후예측 및 서비스 실무단 위원들이 참여했으며, 아태
기후센터(APCC)에서는 김형진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회의를 주관했다. 

 최근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 이변을 겪고 있다. 올해 한국에서 기상관측 사상 최
고 기온인 42.5도가 기록되고 유럽과 아시아 각지에서 폭염과 대형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세계기상기구(WMO)는 2026년 8월부터 10월 사이 평년보다 2.9도 이상 해수면 온도가 높
은 강한 엘니뇨가 발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 일부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인도와 호주 등에서는 심각한 가뭄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
는 등 극심한 널뛰기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후예측 정보를 미리 확
보하여 가뭄과 홍수 같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태기후센터는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 모델의 결과를 종합해 분석하는 다중 모델 앙상블 기법을 활용하여, 엘니뇨와 
라니냐를 포함한 ※ENSO(엘니뇨-남방진동) 관련 기후예측 정보를 매달 생산해 APEC 회원
체에 제공하고 있다.
※ENSO(엘니뇨-남방진동): 바닷물 온도와 대기 흐름의 변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수년에 한 번씩 지구 기후를 크
게 뒤흔드는 해양-대기 변동 현상을 뜻함.  

 이번 실무단 회의에서는 APEC 회원체 기상청 실무자들이 모여 아태기후센터(APCC)의 최
신 기후예측 기술개발 현황을 파악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엘니뇨 전망과 그에 따른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매달 제공되는 아태기후센터의 기후예측 정보가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지 의견을 나눴다. 나아가 각 회원체의 상황에 맞게 기후정보 서비스를 개선하고 협력을 확
대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태기후센터(APCC) 김형진 원장직무대행은 "기후변화와 강력한 엘니뇨로 인해 아태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아태기후센터는 APEC 
회원체 기상청 현업 실무자들의 수요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신뢰성 
높은 엘니뇨 및 기후예측 정보를 매달 제공함으로써 아태지역 내 이상기후 감시와 대응 역
량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APCC 실무단은 아태기후센터가 제공하는 기후정보 서비스의 실질적인 사용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센터는 매년 정례회의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아태기후센터(APCC)가 APEC 지역 기상청의 기후예측실무진과 ‘2026년도 APCC 실무단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는 모습 
(2026년 8월 6일)


